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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화지수란 유소년(14세 이하) 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65세 이상) 인구의 비이다.

2018년 서울시 노령화지수는 130명에서 2021년 166명까지 올랐고, 성북구 노령화지수는

2018년 136명에서 2021년 166.1명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 항상 성북구의 노령화지수가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간의 평균 수명이 점점 높아져 2021년 평균수명 83.6세에 도달했

다. 산업화의 영향으로 핵가족화가 되어가면서 노인분들이 느끼는 고독감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구고령화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예정이며,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노인 복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노인분들이 노년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적절한 노인 복지 제도가 필요

한 상황이다. 이에 성북구 노령화지수를 알아보고 성북구 노인분들은 노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

는지, 노인분들이 원하는 복지 서비스는 무엇인지, 성북구에서 시행하는 노인 복지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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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복지

(출처: 서울열린데이터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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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노령화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
노인 1인당 생산가능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 노령화지수는 2014년(103.8%)에 100%를 넘겼고 매년 빠르게 상승 중
• 전년 대비 노령화지수는 2020년 13.9%p,2019년 8.6%p,2018년 7.0%p 상승함
• 성북구(159.5%)의 노령화지수는 전국(134.7%) 대비 24.8%p, 서울시(156.8%) 대비
2.7%p 높았음
• 총부양비는 37.7%로 전년대비 0.8%p 증가했으며, 노인부양비는 1.3%p 증가함
• 노인 1인당 생산가능인구는 4.3명으로 매년 감소함

성북구민의 65.7% 노후생활자금 준비 중

• 성북구 노후생활자금 준비 비율은 65.7%
- 준비 비율은 40대((85.5%)와 50대(82.0%)에서 비교적 높았지만, 60세 이상(66.5%)의 준비

비율은 비교적 낮았음
• 노후생활자금 준비방법으로 ‘연금’(68.2%),’은행저축’(56.4%),’보험’(46.6%)을 선호함
- 직업별로 무직/기타 계층에서 ‘자녀가 책임질 것임’(38.3%), ‘주택규모 줄여 수익창

출’(26.8%) 응답이 비교적 높았음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출처: 2021 성북구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노인 복지 서비스 중 ‘노인일자리 제공’, ‘의료서비스 확대’ 우선 개발
• 노인 복지 서비스(1+2순위 기준) 중 ‘노인일자리제공’(47.7%)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
로 ‘의료서비스 확대’(46.8%), ‘소외노인 지원강화’(39.0%), ‘노인문화예술축제 활성화’(26.0%) 순
으로 나타남
• 이전보다 ‘의료서비스 확대’, ‘소외노인 지원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

(출처: 2021 성북구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성북구 노령화지수

노후생활자금 준비



※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 지원대상: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 선정기준: 서비스 신청 후 자격 조회 후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
■ 수행기관: 4개소
   - 정릉종합사회복지관 : 정릉2동, 정릉3동, 정릉4동
   - 길음종합사회복지관 : 삼선동, 돈암1동, 돈암2동, 길음1동, 길음2동

-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 안암동, 보문동, 월곡1동, 월곡2동, 장위1동
   - 성북노인종합복지관 : 성북동, 동선동, 정릉1동, 종암동, 장위2동, 장위3동, 석관동
■ 사업내용: 안전지원(IoT사업),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연계서비스, 특화서
비스
■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내방 신청(신분증 지참)


